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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8일                                           대통령 발언록

광주.전남지역 인사 오찬간담회

광주정신을 지역을 위한 항쟁이 아닌 국민통합을 위한 역사적 몸부림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합니다.

 

광주에 오면서 이런 저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길목에

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하고 격려해줘서 마음이 놓였고 고마웠습

니다. 광주의 저의 각별한 인연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80년대 초 부산에서 학생들이 많이 붙잡혀와 재판을 받았습니

다. 대부분은 광주에 관한 이야기를 부산시민들에게 퍼트리는 것이 그 이

유였습니다. 80년대 합창되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정가, 5월

의 노래 등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후 87년 6월 부산 시민들의 항쟁의 주제

는 광주였다. 저도 광주사람들의 정치적 지향과 함께 정치를 해왔다.    

지난 경선에서 광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지금은 대통령이 돼서 광주

에 오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민 못지않게 광주정신을 각별히 갖고 있습니

다. 광주 정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나 챙기고자 하

는 욕심을 모두 광주정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니

었습니다. 광주정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성격이 내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역사에서 앞으로 광주정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뒤에 

이어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 정의, 민주주의, 민주를 위한 항쟁이었고 그것이 6월 항쟁에서 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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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게 됐으며 수평적 정권교체와 참여정부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정부가 

잘하면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할 것이며 못하게 되면 어둡게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역 간의 분열, 괴리, 등 극복

해 나가고 국민들이 하나 되는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광주정신을 지역을 위한 항쟁이 아닌 국민통합을 위

한 역사적 몸부림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잊지 않고 꼭 해야 할 것은 분열과 불신, 대립하고 있는 분열

의 잠재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하나 되는 통합, 그것이 곧 광주정신의 결실

을 맺는 것입니다. 광주의 역량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내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원

칙을 저버리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화 국민통합 이루기까지 여러

분의 각별한 신뢰를 당부합니다.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